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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귀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기능성 식품으로, 최근에는 귀리의 고유 항산화성분인 아베난쓰라마이드(AVN)가 알츠하이

머 치매의 치료에 효과적이며, 이 성분의 함량이 국내 품종인 ‘대양’에서 국내외 품종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

고되었다. 귀리의 AVN의 함량차이는 유전 및 환경요인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, 본 연구에서는 쌀귀리를 대

상으로 파종시기(추파·춘파)와 재배기간 중의 기온상승이 종실의 AVN의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귀리 종실의 AVN 함량에 미치는 파종시기의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쌀귀리 품종인 ‘대양’과 ‘조양’을 추파(2019년 10월 29일) 

및 춘파(2020년 3월 6일) 파종하였다. 파종시기 및 품종별로 수확한 귀리 종자에서 AVN-A, B, C 분획별 함량을 UPLC로 분

석하였다. 재배기간 중 기온상승에 따른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온도구배온실을 4수준의 온도구배 처리구간으로 구분하고 ‘대

양’과 ‘조양’ 파종(2019년 10월 29일) 후 재배기간 동안의 처리구간별 기온이 대조구 대비 0.5℃, 2℃ 및 3℃ 높게 유지되도록 

하였다. 쌀귀리 품종 및 처리구간별로 출수·성숙 특성, 수량관련 형질 및 종실의 AVN 함량을 분석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파종시기에 따른 귀리 종실의 AVN-C의 함량은 춘파귀리가 추파귀리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는데, ‘대양’의 AVN-C 함량은 

춘파에서 211.6㎍/g으로 추파에서보다 6.3배 증가되었다. ‘조양’ AVN-C 함량도 춘파에서 52.4㎍/g으로 추파(2.2㎍/g) 보다 

증가되었으나 이것은 춘파 ‘대양’ 24.8%로 낮은 수준이었다. 쌀귀리는 재배기간 중 기온이 높을수록 출수기, 출수일수 및 성

숙기가 단축되었다. ‘대양’의 경우 2℃ 높은 기온조건에서 이삭수, 용적중 및 천립중 등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. ‘조양’의 종실

중은 기온이 2℃ 높은 조건까지 증가하였고, ‘대양’의 경우 기온이 3℃ 높은 조건에서도 대조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

본 연구의 결과는 춘파에 의한 쌀귀리 종실의 AVN 함량증진 효과와 재배기간 중의 기온상승이 귀리의 수량관련 형질 및 종실

의 AVN 함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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